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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COVID-19 장기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의 경

영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COVID-19 장기유행에 

따라 경영 어려움은 커져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Systme Archetype) 처방의 실패와 짐떠넘기

기 원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긴급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시스템 아키타입, 소상공인 지원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Abstract  The government enforced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limiting business hour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impact of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is 

causing more serious difficult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lieve the 

business management press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drawing up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unds provided temporary support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but the 

prolonged pandemic worsened the business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apply 

fixes that fail and shifting the burden archetypes from the system archetype of system thinking for 

the exploratory deduction of policy measures as the policy leverage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emergency financial aid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upport that can enhance the self-sustaining powers are required to heighten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Key Words : System Tinking, CLD, System Archetype,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Emergency 

Disaster Subsid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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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COVID-19는 전 세

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 상황을 선포하였다[1]. 우리

나라는 20년 1월 21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기준 1,6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2].

정부는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 다양한 이동제한 조치

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바이

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제활동 위축

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의 

전체사업체 수 중 소상공인 업체가 85.3%를 차지하고 

있어[3]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다[4].

백신 접종률이 70%를 상회하자 정부는 21년 11월 1일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VID-19,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경제 주체의 이

동성을 향상시켜 소비회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5].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

하여 확진자와 위중증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COVID-19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하여 정부는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시 강화하였다.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 감소와 전 국민 백신 접종까지의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COVID-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

속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은 매우 중

요하다. 정부는 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 금융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경영지원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

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6].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개선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 소상공인 소비성 및 일회성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소비지원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

들이 절실하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대규모 증액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는 ‘방역 VS 

생존’ 의 딜레마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COVID-19 확

산에 따른 대증처방과 단선적, 단편적인 정책의제

(Policy Agenda)가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현상보다

는 이면의 구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방역 정책과 경제활동에 대하여 인과적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소상

공인들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제를 시스템 사

고를 활용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에 따른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시스템 사고

의 원형을(System Archetype)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로서의 

정책 대안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2.1 COVID-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정책

COVID-19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었다.

이에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20년 9월 COVID-19 재확산의 직격

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맞

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지급되었다. 3차 재난지원

금은 21년 1월에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

나 금지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프리랜

서 고용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

시 기사 및 저소득 근로자(융자) 등에게 안정자금을 지

급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항목에 전

세버스 기사, 노점상, 경제 사정 곤란한 대학생, 가족 돌

봄 휴가 사용 근로자, 소규모 농가, 소득감소 저소득 가

구(한시 생계지원) 등이 추가로 지원되었다[7]. 5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

민지원금이 지원되었으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이 지원되었다[8].

정부의 재난지원금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일시적이기

는 하지만 빈곤율을 낮추고, 소상공인의 휴폐업률 안정

화에 기여하였다[9,10]. 한국개발연구원은 긴급재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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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효과를 경영안정 효과, 소비 진작 효과, 민간소

비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매출액과 소비지출은 증가하였다가 점차 축소하였고, 기

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민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분석하였다. 전국민지

원금은 빈곤율을 최대 11.8%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선별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은 빈곤율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특수형

태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빈곤율을 많이 감

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긴급재난지원금은 COVID-19로 인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과 해외 연구

사례에서 연구된 것처럼 재난지원금 소진 시 원래대로 

회귀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COVID-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

난지원금의 대상, 기간, 형평성 등에 따라 정책적 판단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9-13].

2.2 소상공인 지원정책

COVID-19 이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보호

정책과 육성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14]. 소상공인의 보

호정책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기업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이 있다. 소상공인의 육성정책으로는 중소기업벤처부

가 실시하는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이 있으며, 주로 점포

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경기 악화

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직접 현금지원,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9-13].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현금지원 정책으로는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시 소상공인들의 새희망자금을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며, 폐업 소상

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3차 재난지원금

에서는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

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300만원의 ‘소상공

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일반업종(경영위기) 소

기업·소상공인, 일반업종(매출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로

구분하여 100만원-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노점상 등을 지원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에

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400만 원-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약 80만 곳을 지원하였다[7].

소상공인들에 지원한 금융정책으로 1,000만 원의 긴

급대출을 저금리로 시행하였으며, 고용연계 융자지원, 

고용유지 조건 대출 금리 인하, 청년고용특별자금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였다[7].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많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상 형평

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매출액 기준 경계선에 위치하

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집합제

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 등을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매

출이 2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과 6천만 원

에서 3천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

냐의 것이다. 또한, 창업한 연도에 따라 과거의 매출 실

적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

서 매출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가늠할 지표로 타

당한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업종별로 임대료, 관

리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지

만, 이러한 지표들은 매출액 지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별 지원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지급된 재난지

원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소상공인들과 피해자들에게 도

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3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스킬로 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법

이다. 시스템 사고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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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기 위하여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 CLD)라는 도구를 사용한다[15,16]. 인과지도란 시스

템 변수들의 피드백 관계를 모형화하기 위한 도구로, 시

스템의 변수를 추출하고 변수들간의 동태적 가설을 표

현한다.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과지도는 극성(+, - 또는 S, O)을 표현한다. 정의 관계

는(+, S) 원인변수 A의 영향을 받은 결과변수 B의 변화 

방향이 원인변수 A와 동일한 방향을 나타나는 관계를 

의미하며, 부의 관계는(-, O) 원인변수 A의 영향을 받은 

결과변수 B의 변화 방향이 A와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들은 순환하여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강

화루프와 균형루프를 가지게 된다[15,16].

3.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소상공인 재난지원 정책 

인과구조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면의 피드백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줄

이기 위한 정책적 지렛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스템 사고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행태가 행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행태를 낳는다는 것이 시스템 사고

의 기본세계관이기 때문이다[15].

3.1 감염병 기본모델

기본적으로 전염병 모델은 SIR 모델을 따른다[16].  

SIR 모델은 전체 인구를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잠재

인구 S(Susceptible Population, 감염된 인구 I(Infectious 

Population), 질병에서 회복하여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

난 인구 R(Recovered) 등 세 개로 나누어 감염 유행을 

예측한다. S→I→R 순서로 이동하는 개념적으로 단순한 

모델이며, 질병 확산 모델의 모체가 되어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Fig. 1은 인과지도로 SIR 모델을 표현한 것

이다. B1과 R1 루프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전

염병 걸린 사람이 만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모형이며, 

B2루프 및 R2 루프는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COVID-19의 경우 완치자가 재감

염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완치자들을 잠재감염자들로 연

결하였다.

Fig. 2는 본 논문의 기본이 되는 모델로, SIR 모델에 

정부의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자가격

리, 영업시간 제한의 정책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액 감소를 표현한 것이다.

Fig. 2의 기본모델에서 B3-1 루프와 B3-2 루프는 사

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액 및 수

익 감소 →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시간 해제 요구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

업 제한 시간 해제 요구를 표현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영업제한 시간 해제는 확진자의 수와 

집단면역자의 수에 따라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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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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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R Model C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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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ase Model CLD

3.2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시스템 참조모형과 

인과지도

지금까지 알려진 시스템 사고의 원형 중에서 ‘처방의 

실패(Fixes That Fail)’는 COVID-19 상황과 정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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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처방의 실패는 [Fig. 3] 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피드백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 루프는 문제의 현상과 그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방을 

포함하는 균형루프(B1)이다. 이 균형루프는 우리가 문제

를 어떻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루프는 증상→ 처방→부작용→ 증상에 이르는 강화

루프(R)이다. 부작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설혹 

예상했더라도 시간 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기처방을 반복

한다.

Problem
Sympton Fixes

Unintended
Consequence

+

-

+
+

Fig. 3. Fixes That Fail Archetype and BOT

Fig. 4는 기본모델에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지

원정책을 처방의 실패 원형으로 적용한 인과지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이 줄어들자 정부는 소상공인 현금지원

(B3-1, B4-1),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B3-2, B4-2), 임

차료 지원(B3-3, B4-3), 고용안정자금 지원(B3-4, 

B4-4),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B3-5, B4-5), 폐업 소

상공인 재도전 지원(B3-6, B4-6)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COVID-19로 인

해 소상공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구나 예산의 

한계와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 때문에 소상공

인 지원정책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존

재한다. 결국, 이러한 소상공인들은 경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게 된다(B4).

물론 응급처방 자체를 나쁘다 할 수 없다. 때로는 응

급처방도 필요하다. COVID-19 상황 역시 긴급재난지

원금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러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지 못해 단기처방

만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죽음의 회전(The Death 

Spiral)"에서 헤어나지 못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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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edback structure of the Fix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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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현상보다는 

이면의 구조를 파악해서 응급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 

근본적 처방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을 

수행하는 시스템 사고의 원형인 '짐 떠넘기기(Shifting 

the Burden)'는 Fig. 5에서 보는 것처럼 3개의 피드백 

루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 루프는 문제의 증상과 

그 증상에 대한 처방(Quick Fix)을 포함하는 균형루프

(B1)이다. 이 균형루프는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루

프는 문제의 증상과 근본적 처방을 반영한 균형루프

(B2)이다. 이 균형루프는 근본적 처방이 바람직하지만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 지연

(Time delay)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루프

는 (증상→단기처방(대증처방)→부작용→근본증상→ 증

상)에 이르는 강화루프(R)이다[15,16]. 증상이 심할수

록 대증처방과 근본처방의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대증

처방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근본적 처방의 효과

는 시간 지연 때문에 천천히 나타나 결국 대증처방의 

중독에 빠지게 되고 대증처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

로 인해 근본처방은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짐 떠넘기기' 시스템 원형의 BOT(Behavior over 

Time, 이하 BOT)는 [Fig 5]에서 보는 것처럼 근본적

인 처방과 대증적 처방이 X자 형태로 나타난다. 대증적 

처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로부터 유발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근본적 처방은 계속 감소를 보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짐 떠넘기기는 대부분 문제에 즉시 개

입하여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심리로부터 시작된다

[15]. 대증적 처방을 적용한 후에, 문제의 증상은 완화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책수행이 어려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처방을 수행하는 능력 자체를 잠식하기

도 한다.

Fig. 5. Shifting the Burden Archetype and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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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는 근본적인 처방을 반영한 통합 인과지도이다.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생업을 목적

으로 하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타인자본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18]. 이러한 점이 COVID-19

상황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하려면

결국 COVID-19 이전의 영업시간을 보장하여 소상

공인들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본처방을 소상공인들의 COVID-19 이전의 영업

형태와 소상공인의 자생력으로 선정하였다(B5).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을 보장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상회해야 하고, 

COVID-19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B6). 그러나 백신 접

종률과 치료제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 즉시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을 하고자 한

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R3 1-5)들이 활성화되고 근본

적인 처방을 수행하는 능력 자체를 잠식하기도 한다.

4. 논의

COVID-19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

복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이면의 구조를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

인을 찾아 해결책을 시스템 구조에 반영하는 것은 응급

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처방의 실패를 관리하려면 첫째 문제의 현상보다 그 

이면의 구조를 파악해서 긴급 처방의 유혹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처방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둘째 과거, 현재, 

미래의 해결책을 함께 검토한 다음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와 이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야 한다[15,19].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본적인 처방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을 바

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짐 떠넘기

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추적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 처방에만 빠지지 않

도록 긴급 처방과 근본적인 처방 사이에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인 처방은 필수적으로 시간 지연

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피드백 구

조에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COVID-19에 따른 피해 보상

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연업손실 보상안 소급적용, 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 감면, 무이자 대출, 임대료 지원, 대통령 긴

급재정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6, 20]. COVID-19 상

황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 나 COVID-19의 장기 유행과 예산의 한계로 소

상공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지원은 불가능한 점도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출,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에 대한 정보를 구축 및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6]. 그리고 미래에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지

원이 필요하다. 휴·폐업자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

개선교육, 보다 나은 경영환경 조성,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 및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컨설팅 지

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시스템 사고의 시스템 원형을 활용

해 정책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시스템 사고의 원형은 

분석 대상 시스템의 구조를 피드백 관계로 이해하고 그로

부터 유발되는 행태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시스템 사고의 원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재

난지원정책들이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살펴

보았다. 정부의 소상공인 간급지원정책은 일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압박을 해소해주었지만, COVID-19 

장기 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은 커져

만 갔다. 셋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 단

기처방과 근본적인 지원정책을 함께 제안하였다. 소상

공인들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

을 살펴보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

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및 매출액 정보 등을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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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 구축 및 축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을 지니고 있다. 

인과지도는 정책의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행태 변화와 민감도를 예

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정책지원들에 대

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동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실질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 다이내믹

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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